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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13 ( )

일시 년 월 일 단기 년1957 7 24 ( 4290 )

개회식순

개회1.

국민의례2.

식사 의장3. ( )

인사 시장4. ( )

만세삼창5.

폐회6.

간사장 신용석 지금으로 부터 제 회 임시회 개회식을; , 13○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다음 의장님의 식사 말씀이 있겠읍니다.

의장 김진용 제 회임시회를 여는데에 임해서 간단히 한; 13○

두마디 개회식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벌써 년 여일이 경과되었읍니다 해서100 20 .

시의회가 시작된지 그래서 앞으로 남기는 일밖에 않······. 42

남었는데 그동안 우리로서 스스로 진행경과를 반성해보고 앞

으로할일을 생각해 볼적에 일년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생각을 먼저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다시 임시회가 있을는

지 없을는지요 몰라서 이것을 인사말로 겸해서 말씀을 드리.

고 싶어요 물론 우리도 자부심이 있고 시의원으로서 하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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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이 많아서 그동안 차정기회의 회임시회를 거쳐서 여2 12

러가지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 개선할 또는 독려할 여러가지

로 많은 일을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것입니다.

하나 다만 우리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힘껏 풍우를 불피하

고 추우나 더우나 불구하고 밤낮을 일을해서 진격한 토의를

옳다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추후에 반성해보면 혹 어떨까

하는 점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자기에 이해관계로서 의

회가 나쁘니 좋으니 말하는 사람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정당

한 비판으로 의회를 평하는 사람에대해서도 역시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기대하는일이 너무 커서 시의원이 일을적게 했

다는것이 일반적 평으로 되는것입니다.

그럴때마다 우리자신 조금도 내심에 괴로움이 없고 부끄러

운 일이없기때문에 우리 힘껏 일했다고 하는것이 우리자신으

로서 자부심을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부심을가지고 신념

을가지고 대답할수 있고 대개 여기에 나와서 남은 기회에 언

제든지 실시할줄 믿고있는 바이올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밖에 안남은 년동안에 얼마만한 일42 1

을해서 우리자신이 진술한 신념을 다할수 있느냐 그러면 오

늘 회임시회가 이틀 동안이나 될는지 사흘동안이 될런지 그13

것은 의사진행에 의해서 작정될 일인데 특별히 주의를해 가

지고 우리자신이 적은 날자에 큰 효과를 내서 시민에게 부끄

러움이 없고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일이 없도록 하기를 요망

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일하는데 대해서는 범사가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자각해서 고안해 나가는것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를 계기로해서 더욱 과거를 반성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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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을 자각해 가지고 진실한 민주주의로서 일시적 감정

으로서 일시적 격정으로 흥분하지 말고 화목한 마음으로 잘

진행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십니다; .○

부시장 신용우 제가 대독하겠읍니다 제 회임시회를 개; . 13○

회함에 제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 회임시회를 마친지가 일자가 얕음에도 불구하고 뒤이12

어 거듭 회의를 갖게된데 대하여는 대단히수고가 많으실것으

로 압니다.

금반회기에 있어서는 전번회기때에 상정예정이었던 4288

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예산보고승인안을 비롯한 기타

중요안건이 상정된다고 하옵든바 현하 제반정세에 비추어서

어느안건이고 모든 조건과 애로가 있을줄로 참작되온바 이를

잘 이해 하시고 협조 하시와 이번 회기에도 보다 더 나은 방

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

하오나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만세삼창을 운영위원장께서 선창해;○

주시겠읍니다.

다같이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삼창( )

이상으로서 제 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읍니다12 .

분동안 휴회해가지고 곧 본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5 .


